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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 제]
WSJ: 미 소비자들 연말에 지출 늘렸다
Bloomberg: 연준 이사, “금년 금리 인하 신중하고 체계적이어야”
FinanceYahoo:  연준, 금리 인하 언제쯤… ‘3월에 0.25%’

[금융]
JP 모건: 워싱턴 정책 회의 결과 : 연준과 싸우지 말라
WSJ: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지만 시장은 달라

[미국 생활]
WSJ: 미국인들 더 오래 살지만 ‘건강 수명’은 줄어

[주택]
CNBC: 모기지 은행 협회, “총 모기지 신청 건수 전주 대비 10% 이상 상승”

[오일]
Bloomberg: OPEC “ 2025년도엔 원유 수요가 공급을 추월한다”

[물류]
WSJ: 분쟁 겪었던 캘리포이나 항만들, 수입 회복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샌프란 연방은행, “원격근무가 산업 생산성 성장에 큰 영향 없
다”
WSJ: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 절반 가격에 매각되다
CNN Business: 코스트코, 입장시 멤버십 확인 강화 시스템 도입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Consumers Start 2024 on Strong Footing After a Jolly Holiday
미 소비자들 연말에 지출 늘렸다

미국인들이 연말에 소매점, 자동차 딜러, 온라인 구매 등 지출을 늘려 소비
자들이 올해 경제 성장도 계속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수요일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미 소매 판매가 계절조정치
로 전월에 비해 0.6% 상승했다. 예상치 보다 높았다. 11월은 전원에 비해
0.3% 상승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계속 상승하는 임금과 인플레 둔화가 소비자의 구매력
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WSJ 기사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8ab208e6-2e13-4692-a19b-bc77ec6013f6.pdf?rdr=true


24. 1. 17. 오전 11:54 Constant Contact

https://app.constantcontact.com/pages/campaigns/view/list 2/6

Bloomberg: Fed Can Cut Rates This Year Absent Inflation Rebound,
Waller Says
연준 이사, “금년 금리 인하 신중하고 체계적이어야”

연준 이사인Christopher Waller는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 화상 미팅에서
“올해 인플레 둔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Systematic )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금리 인하에 수용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올해 여섯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반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빠르게
인하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Bloomberg 기사

FinaceYahoo: When will the Federal Reserve start to cut interest rates?
연준, 금리 인하 언제쯤… ‘3월에 0.25%’

연준 관리들은 작년말 마지막 회의에서 거의 2년에 걸치 인플레와의 싸움
이 결국 막을 내렸다고 시사했다.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올해말까지 금리가 4.6% 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0.75% 포인트, 그리고 2025년과 2026년에도 추가 인하를 예상
하고 있다.

그런데 연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트레이더들은 3월 부터 금리 인하를 시
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CME Group의 FedWatch에 따르면 약 71.4%의 투
자자들이 3월에 최소 0.25%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inanceYahoo 기사

[금융]

JP 모건: Washington Policy Perspectives - Don’t Fight the Fed
워싱턴 정책 회의 결과 : 연준과 싸우지 말라

시장이 너무 멀리 또는 너무 빨리 움직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 핵심 인
플레가 거의 2%로 근접하고 있다는 확률이 2%를 현재 크게 상회하는 상
황과 같은 확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없
다.

미 경기 침체 우려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둔화가 높은 생활비
용의 고통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나쁜 분위기’는 사라
지지 않고 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도전으로 의회의 교착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반중 및 반독점 입법안이 진전될 가능성은
줄어든 상태다. 연방 자금 지원은 3월 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c3beeb9a-d4a2-418e-8ea9-f9a2e819ceaf.pdf?rdr=true
https://finance.yahoo.com/news/federal-start-cut-interest-rates-182704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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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목소리는 덜 대립적인 상태가 되고 있는 반
면에 중국은 국내 문제와 정책을 가장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중립적인 분석가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에 있
는 반면에 의회는 양분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립적인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내 및 외교정책에
서 강경 노선을 걷을 수 있다는 것.

미국, 유럽과 현대화 하고 있는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격
화 움직임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시장에 대한 리스크
는 현재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EM 국가들은 경제가 회복력이 있지만 자본 흐름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기
는 어렵다.

신흥국 고수익 투자 기회와 관련해 터키나 우크라이나 보다는 라틴아메리
카가 선호되고 있다

JP 모건 기사

WSJ: Markets Expect Rate Cuts Soon. Central Banks Say Not So Fast.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지만 시장은 달라

연준 이사Christopher Waller와 유럽중앙은행 정책 결정자들은 금리 인하
를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장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부양책을 가격에 반영했으며, 신
중한 인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금리를 예상하는 지표 역할을 하는 이른바 오버나이트 인텍스
스왑 선물 선물 금리는 향후에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0.25%씩 여섯차례,
연준은 금리를 6~7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생활]

WSJ: Americans Are Sick for More of Their Lives
미국인들 더 오래 살지만 ‘건강 수명’은 줄어

워싱턴 대학의 관련 연구소에 따르면 평균 건강 수명은 1990년에 85.8%
에서 2021년에 83.6%로 줄었다.

이같은 이유는 의학 발달로 예전에 죽을 수 있는 질병을 찾아내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비만, 당뇨, 약물 사용 등이 특히
젊은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markets.jpmorgan.com/research/email/scx/sufar6dj/l-nnVHqigkbyzvQP5J_Lxw/GPS-4603664-0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3000fe64-fc6b-444f-8462-257d1351d4b9.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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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기사

[주택]

CNBC: Mortgage demand surges more than 10% as lower interest rates
lure homebuyers
모기지 은행 협회, “총 모기지 신청 건수 전주 대비 10% 이상 상승”

모기지 은행 협회(MBA)에 따르면, 총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10.4% 증가했다.

평균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6.81%에서 6.75%로 감소했으
며 이는 지난 3주간 가장 낮다.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모기지 대출
건수가 약 9%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신청 건수는 전 주 대비 11% 올랐다.  

CNBC 기사

[오일]

Bloomberg: OPEC Sees Robust Oil Demand Next Year in First Look at
2025
OPEC “ 2025년도엔 원유 수요가 공급을 추월한다”

OPEC이 글로벌 원유 수요가 내년도에 계속 증가할 것이며, 공급을 추월
할 것이라 전망했다.

내년엔 중국과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세계 하루 평균 1백80만 배럴의
견조한 수요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와 그 동맹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2025년 말까지 원유 시장은 적자일 것이라 보고 있다.

이 기관은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가 하루 2백25만 배럴까지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하루 1억4천 4백36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California’s Long-Embattled Ports Are Winning Back Imports
분쟁 겪었던 캘리포이나 항만들, 수입 회복

미 수입 업체들이 남가주 항만들을 통한 수입 활동이 회복되고 있다. LA항
만과 롱비치 항만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806b8f5c-5731-4317-a5b6-b881459fb947.pdf?rdr=true
https://www.cnbc.com/2024/01/17/mortgage-demand-surges-more-than-10percent-as-lower-interest-rates-lure-homebuyers.html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82e8e992-c394-47e8-aa28-40e3490a1827.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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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팬데믹으로 운송 차질과 걸프 연안과 동부 항만으로 이동시켰던 공
급망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 두개 서부 항만의 컨테이너 수입량이 지난해 9월,
10월, 11월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 17%에서 31% 증가했다. 같은 기
간 조지아 사바나항만과 뉴욕항만 등 동부 연안항만들의 경우 수입량은 감
소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Remote Work Doesn’t Seem to Affect Productivity, Fed Study
Finds
샌프란 연방은행, “원격근무가 산업 생산성 성장에 큰 영향 없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조사에 따르면, 원격근무가 산업 생산성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들은 화학 제조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등 43개의 산업
생산성 추세를 조사했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과 원격 근무가 증가했던 팬데믹 이후의 생산성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Hyundai Sells China Plant for Half Price
현대자동차 충칭 공장, 절반 가격에 매각되다

현대 자동차가 충칭의 자동차 공장을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했
다. 이는 중국에서 사업을 간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현대 공장이 Yufu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이라는 기업에 2억2천
5백90만 달러에 매각된 것이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 중국 내 현대의 자동차 공장은 5곳에서 3곳으로 줄었
다.

현대 자동차는 중국 내 부진한 매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WSJ 기사

CNN Business: Costco is testing out a new system for entering stores
코스트코, 입장시 멤버십 확인 강화 시스템 도입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5ef23b9d-0ccc-4206-a598-ed07b43030a8.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dee7b187-bb47-4c1e-a7cc-2c949162b55e.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30833b88-4444-4cbc-8628-09c3c22255c3.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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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코스트코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멤버십 카드를 이용
해 코스트코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어려워 보인다.

코스트코는 최근 단속을 위해 무인 계산대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
께 멤버십 카드를 요구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제는 단속을 강화해, 입장할 때에도 멤버십 카드를 스캐너에 스캔해야
입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종
업원이 카드의 소지를 확인했다.

코스트코는 이런 변화가 매장 입장과 계산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 말
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27년까지 美상업용건물 대출 3천조원 만기…"디폴트 급증 우
려"

피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 올해 4.5%, 2025년 4.9% 예측

2027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3천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상업용부동산 대출
중 상당 규모가 고금리 차환 압박에 직면해 채무불이행(디폴트) 급증 우려가 나
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트렙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를 맞은 오피스빌딩과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은 역대 최대인 5천410억달러에 달했다.

만기 대출금은 계속 증가해 현재부터 2027년 말까지 2조2천억달러(약 2천960
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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